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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봄에 깐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본다. 

토종닭들을 길러보면 병아리를 깔 때 품에 꼭 안고 숨기기 때문에 병아 

리의 수를 세끼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. 그래도 제 때에 세어놓아야 

관리에 용이하다. 들짐승이 잡아갔는지 병이 들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

야 한다. 봄에 깐 병아리의 수를 가을에 센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 시기를 

놓치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됨을 이른 말이다 . 

• 띠가 성하면 길도 막는다. 

벼과 식물인 띠는 마디가 있는 땅속줄기에서 위로 줄기를 뻗는데 ffi:m 

까지 자란다. 처음 줄기를 뻗을 때는 키도 작고 잎도 무성하지 않지만 

다 자라면 길을 막을 정도로 그 성장세가 대단한 풀이다. 겨자씨가 작은 

것이지만 다 자라면 새가 깃들게 되는 성서의 비유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

속담이다 

• 말 타면 종 두고 싶다. 

누가복음 12;16-21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밭의 소출이 쌓아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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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자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을 

- 쌓아 두고 잔치를 벌이며 즐기며 살려한다. 이에 하나님이 오늘밤에 너의 

영혼을 찾아가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경고성의 교훈을 하신 

다. 더 많이 누리려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. 말을 타고 다니는 것만 

으로도 감사하지 않는가. 기본생활이 되고 난 후에 얻는 재물은 나누는데 

쓰고 하늘에 저축해야 마땅한 일이다.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

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이치를 알아야할 것이다 

• 생마 갈기 외로 질지 바로 질지 

갓 태어난 말의 갈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그 방향을 예측하지 

못함을 이른 말인데 사람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 인지는 어려서는 

분간할 수 없음을 나타낸 말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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